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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

없습니다.(아시아경제 4.2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1. 기사 내용

□ 아시아경제는 4.2일자 “땅 투기 전면 차단 … 전 금융권 LTV

70% → 40%로 강화” 제하의 기사에서

ㅇ “정부가 땅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

담보인정비율을 40%로 제한하기로 했다”,

ㅇ “신규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적용할지, 과거 주택을

기준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할지 등은 현재 논의

중이라고 밝혔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현재「가계부채 관리방안」의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

있으며,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.

□ ‘조정대상지역’과 연계하여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를 40%로

제한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, 보도에 각별히

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